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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리안 카스트로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 변화를 제안하다 

 

2020년 민주당후보로 대선출마를 노리고 있는, 전 주택도시개발부(HUD)장관 줄리안 카

스트로가 2019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불법 이민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

을 밝혔다. 카스트로는 미디엄 신문에서, “새로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외

정책들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, 트럼프 행정부의 불필요한 회교도 추

방과 국경장벽에 대한 과도한 예산 책정, 난민 지원 프로그램 폐지와 불법 이민자들에 

대한 현재의 처벌방식들에 반대한다”고 밝혔다. 

 

그는 불법적인 월경 행위의 분류를 미 연방 수준의 범죄에서 민사 수준의 범죄로 재분류

하자고 주장한다. 만약 그의 말대로 시행된다면 미 연방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형

사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분산해야 하는 자원들을 절약하고, 더욱 중요한 강력범죄들에 

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. 2018년 6월의 조사에서 미 남서부 국경관련 불법 이민 범죄의 

94%는 사실 강력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,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범죄였다. 그렇기에 연

방정부에서 불법 이민 범죄를 모두 관장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일 뿐이다. 

 

카스트로는 현재 미국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1,100만 명의 거주자들이 추방당하기 보

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. 또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하게 축

소한 망명가능 인원도 늘리고자 한다. 사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으나 망명가능 인원

도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도 부족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이민자들에게 강요되는 

실정이다. 그렇다면 애초에 이민이라는 관문을 더 넓혀 합법적이고 미국 정부가 관리할 

수 있는 수준과 시스템 안에서 이민자들을 관리하자는 것이 카스트로의 의견이다. 되려 

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불법이민은 더 늘어날 것이라

는 것이다. 

 

또한 카스트로는 DACA(어릴 때 불법적인 의도 없이,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



라 미국으로 들어왔던 유소년층)계층에게도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

찾고자 한다. 이처럼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

다면, 궁극적으로는 불법 이민자들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 명 한 명 단속하고 관리하며 

과도하게 사용되는 예산들을 절약할 수 있다. 그리고 절약한 예산들을 더 진보된 기술과 

장비들에 투자하여 마약 밀매범들과 카르텔 등 좀 더 중대한 범죄들을 단속하는데 사용

할 수 있다. 

 

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줌으로써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

것이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카스트로의 생각은 지지 받

을만하다. 임의적인 망명가능 인원 할당량 조정과, 관료주의적 방식의 강경책들은 결국 

더 많은 불법 이민과 범법자들을 낳을 뿐이다. 카스트로가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 경선에 

지명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, 그의 계획은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

책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고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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